
저무는 2020년, 떠오르는 2021년 
 

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던 시절, 일주일 168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쪼개어 계획표와 점

검표를 돌려가며 살았습니다. 제자훈련을 인도할 때 생활 숙제 중 하나가 삶의 우선 순위

를 일주일 단위로 계획하고 활동한 내용을 매주 평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요즘은 매

일 24시간, 일주일 168시간이 아닌 한달 30일을 계획합니다. 하루와 한주일을 마감하는 

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. 한주와 한달을 마감하는 것도 그렇지요. 한달이 아닌 일년을 마

감하려니 생각이 많아집니다. 평가의 기준이 다양하겠으나 주일 설교대로 그리스도와의 

관계를 기준으로 상향평가하려고 합니다.  

 

하루가 어떻게 끝나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잠이 들어 또 다시 새벽을 맞이하곤 하였습니

다. 새해부터는 하루를 잘 마감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 꽂아두었던 경건의 일기와 얇은 

펜을 준비해 두었습니다. 도구를 준비한다고 내용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시도라도 

해 보려고 합니다. 지난 주부터 시작한 1기 하나님 나라 비전모임에서 다루는 과제물이 큰 

도움이 됩니다. 적어도 8주 동안은 진실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 점검을 받을 수 있겠다는 

기대를 합니다.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을 잡아 둘 수는 없겠지만 쏜살이 어디로 가고 있

는지, 방향은 잡고 살려고 합니다.  

 

이런 결심과 함께 신년특별새벽기도는 큰의미가 있습니다.“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

해(눅2-4장)”를 주제로 약 세 달간 누가복음을 묵상합니다. 매일의 새벽기도뿐 아니라 

한 달에 두 번의 순모임에서도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,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질문하

게 될 것입니다.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의 삶의 자리에 뭐가 많이 들

어와 있을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. 새벽현장 오픈은 5시 30분부터, 온라인은 5시 45분부

터입니다. 예배시작은 5시 55분 찬양으로 시작하여 대표기도, 설교, 함께 기도가 이어집

니다. 떠오르는 2021년, 새벽기도로 함께 하시지요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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